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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효과적 재해 대응을 위한
부산·울산 육상 특보 구역 세분화 시행
- 선택과 집중의 방재 대응을 위한 부산‧울산광역시 육상 특보 구역 세분화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특이 

기상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산·울산광역시의 육상 특보 

구역을 세분화하여 2024년 5월부터 더욱 세밀한 특보를 발표할 계획이다.

  기상청은 기본적으로 행정구역인 시·군을 한 개의 특보 구역으로 구분

하여 특보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 특성의 변화, 

도시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같은 특보 구역 내에서도 기상·사회 

특성이 서로 달라 방재 대응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기상청은 2020년 서울특별시,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육상 특보 

구역을 세분화했으며, 2023년 부산‧울산광역시의 육상 특보 구역 세분화 

안을 마련하였고, 특보 구역 세분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상청은 부산·울산광역시의 기상자료에 더해 지형, 인구 분포, 경제 

구조를 분석하여, 부산시는 3개, 울산시는 2개의 특보 구역으로 세분화하는 

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2023년 여름철 

위험기상에 대해 세분화 안을 시험 운영했다. 운영 결과, 해안지역과 

내륙지역을 구분하여 폭염특보를 발표할 수 있는 등 세분화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여름철에 이어 현재는 한파와 같은 겨울철 위험기상에 

대해서도 시험 운영을 하고 있으며, 여름철과 겨울철의 시험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분화의 타당성을 검증한 후, 2024년 5월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 여름철 시험 운영: `23.5.15.~10.15. / 겨울철 시험 운영: `23.11.15.~`24.3.15.



  유희동 기상청장은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는 바다에 접해있지만 

동시에 산지도 포함하는 복잡한 자연환경과 높은 인구 밀도, 다양한 산업

구조를 가진 도시이므로, 육상 특보 구역을 세분화할 때 기상·사회·

경제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라며 “한층 더 세밀한 특보 

발표를 통해 실제 위험기상 발생 지역으로 방재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재해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붙임  부산·울산광역시 육상 특보 구역 세분화(안)

담당 부서 예보국 책임자 과  장 김성묵 (02-2181-0492)

예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한효진 (02-2181-0496)

<공동> 부산지방기상청 책임자 과  장 선지홍 (051-718-0320)

예보과 담당자 사무관 김연매 (051-718-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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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부산·울산광역시 육상특보구역 세분화(안)

구역 대상지역

부산동부
(초록)

기장군,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부산중부
(빨강)

금정구, 북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사상구

부산서부
(파랑)

강서구, 사하구, 서구, 중구, 
동구, 영도구

[부산광역시 육상특보구역 세분화(안)]

구역 대상지역

울산동부
(파랑)

북구, 중구, 남구, 동구

울산서부
(빨강)

울주군

[울산광역시 육상특보구역 세분화(안)]


